
1. 서론

오늘날 기술적 진보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

공학, 로봇공학, 인공지능(AI),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의 

기술 간 융합은 제4차 산업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인간과 사물을 연결해주는 사물인터넷(IoT)의 핵심 기

술은 네트워크와 센싱인데, 2030년에는 100조 개의 센

서가 지구상에 깔릴 예정으로 이는 지구상의 모든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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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스트휴먼적 존재들의 등장은 인간중심적인 근대 휴머니즘에서 탈피하여 인간 

아닌 존재들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성찰의 필요하다는 인식론적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성찰을 위해서 주변 

세계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포스트휴먼 감수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감수성 함양을 위해 포스트휴먼 시대를 

사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미술작품 사례를 포스트휴머니즘 연구자인 브라이도티가 제시한 ‘동물-되기’, ‘지구-되기’, 

‘기계-되기’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미술작품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기에 포스트휴먼 시대를 성

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텍스트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감수성 함양을 위해 

미술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술작품들을 제시하여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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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mergence of post-human being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led to an 

epistemological shift in the need for reflection on new relationships with non-human beings, away 

from human-centered modern humanism. For this reflection, post-human sensibility to empathize 

and understand the surrounding world is required. In order to cultivate this sensibility, we analyzed 

the case of art works that can think about and experience the post-human era based on the 

criteria of 'animal-becoming', 'earth-becoming', and 'machine-being' presented by post-humanist 

researcher Bridotti. Since the work of art reflects the spirit of the era, we confirmed the positive 

aspect of the text that can reflect and experience the post-human era.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basic study by presenting art works that can be used in art education to improve post-human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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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생물적 존재들까지도 네트워크 속으로 통합될 가

능성을 보여준다[1]. 모든 존재는 행위자, 주체로서 상

호작용하는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간의 경계

는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포스트휴먼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이에 따른 존재론적 변화가 일

어나고 있다. 미래의 인간은 딥러닝 등의 기술을 통한 

‘기계의 지능화’와 사이보그적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기계화’, 이 두 존재들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게 

되어 결국에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알 수 없게 될 것

이다[2].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서구의 휴머니즘의 인간 

중심적 사상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인식론적 변화가 필

요하다. 즉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새

로운 성찰이 필요해 진 것이다. 이러한 성찰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 포스트휴먼 주제를 다룬 미술작품들이 제

시되고 있다. 미술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와 

그에 대한 사유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잘 담아내고 있

다. 예술가는 미래와 우리의 정체성을 구상하는 외교관

=번역가로서의 역할을 하며[3], 이에 따라 미술작품은 

포스트휴먼적 상황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선

의 텍스트의 역할을 한다. 즉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갈등들을 미술작품을 통해 상상력과 결합하여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인본주의를 탈피하는 새로운 

관계성에 대해 성찰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그런데 이러

한 성찰은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

다. 이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가능케 하는 것은 ‘감

수성’이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육에서 감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은적은 변화하는 시대에서 새

로운 존재들과의 관계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과 사회윤

리에 대한 문제는 감수성에서 출발한다고 언급하였다

[4]. 공감 능력과 감수성은 다양한 존재들과 더불어 살

아가는 데 필요하다. 공감은 새로운 관계성에 대해 성

찰하는 것을 넘어 윤리적 문제까지도 성찰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포스트휴먼 감수성 함양을 위해 

포스트휴먼적 존재들과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미술

작품 사례들을 로지 브라이도티의 이론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먼에 대해 다양한 담론들이 

있다. 질베르 시몽동을 포함한 철학적 포스트휴먼 담론, 

닉 보스트롬을 비롯한 인간과 기술의 융합에 낙관론적

인 트랜스휴머니즘, 그리고 기술낙관론에 비판적인 비

판적 포스트휴머니즘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 모든 담

론들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여러 담론 중 비

판적 휴머니즘에 속하며 비판과 함께 창조성을 갖춘 행

동주의(activism)의 실천적 수행자인 로지 브라이도티

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2.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주체

2.1 포스트휴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초지능화, 초연결화

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지능화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

해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 추론, 판단하는 

지식활동을 하여 기존의 컴퓨터보다 여러 가지 문제들

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초연결화는 사물인터넷

(IoT)같이 네트워크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데이터 

등을 연결하여 상호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는 우

리 개개인의 모든 것을 파악해나가며 Google, SNS, 

YouTube 등의 빅데이터 환경 속에서 인간의  경험과 

행위에 따른 개인의 취향을 기록하여 알고리즘을 구성

해나간다. 더 나아가 기기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있다. 인간은 도구를 

통해 인간의 삶을 진화하였고, 앞으로는 더욱더 기계와 

공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간과 기계의 융

합이며 이것을 ‘포스트휴먼’이라고 지칭한다. ‘post’라

는 용어는 시기적으로 ‘이 후’의 의미이며 그것의 단점

을 보완하여 극복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탈’이라는 

의미가 있다[5]. 따라서 포스트휴먼이라는 개념은 인간

을 포함하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탈인간’으로

도 볼 수 있다. 탈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생물

학적 존재가 아님을 의미한다. 강준수는 포스트휴먼을 

신체변형을 통한 사이보그 즉 가상현실에서의 디지털 

신체를 가진 ‘인간-기계’ 존재, 로봇과 인공지능 등의 

‘기계-인간’, 복제인간으로서의 “생물-인공” 존재 세 가

지로 제시하였다[6]. 정리하자면, 포스트휴먼은 첨단 과

학기술을 통해 현재의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훨씬 뛰어넘게 해주는 인간 향상 기술들에 의해 기존의 

인간과 다른 상태에 도달한 존재를 가리킨다[7]. 또한 

인간이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가상현실 증강 기술에 힘

입어 새로운 디지털적 존재, 즉 기계와 공생하며 “연장

된 정신”(extended mind) 형태의 존재가 될 것이다

[8].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모두 탈인간의 형태로 변모

하게 된다. 철학자 로버트 페퍼렐(Robert Pepperell)

은 이러한 기술적 환경 변화를 “포스트휴먼적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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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포스트휴먼적 조건으로 변화되

는 시대의 도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주체성에 

대한 문제, 그에 따른 윤리적, 철학적 관점의 변화를 필

요로 하게 되었고 그것이 포스트휴머니즘의 등장을 가

져왔다[1].

2.2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주체

페미니스트이자 포스트휴머니즘의 대표적 철학자인 

로지 브라이도티는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탈

리아에서 태어났으며, 호주에서 비주류 백인 이주민으

로 성장하였다. 점령의 역사를 가진 유럽을 떠나 호주

에 정착했을 때, 영국 식민지 문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녀는 다문화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유럽에서 이주

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다양성을 

지우고 유럽적인 존재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혼란스러

운 유목적 경험을 안고 있는 브라이도티는 자기 자신을 

“유목적 주체”로 보았는데, 이는 비단일적이고 복합적

인 정체성을 지닌 주체라는 의미이다[9]. 그녀의 이러한 

접근은 타자들과 제휴하는 능동적 방법을 모색하는 시

도를 가능케 했다[9].

브라이도티는 휴머니즘의 쇠락을 인정하는 새로운 

주체이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간중심주의, 유럽중

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등의 성격을 가지는 휴머니즘은 

단일주체성을 가짐으로써 이분법적인 대립을 이끌어 

내는데, 이는 주체와 대립하며 나타나는 ‘차이’를 통해 

수많은 타자들을 만들어 낸다[10]. 다시 말해, ‘유럽 백

인 남성을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는 인간 개념’과 ‘종으

로서 인간의 우월성’이 행사하는 권력으로 인해 배제의 

문제가 일어난다[9]. 배제되는 이들은 인종화, 성차화, 

자연화된 타자들이며 쓰다 버릴 수 있는 신체라는 점에

서 인간 이하의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10]. 그리고 오

늘날의 세계는 종교, 민족, 인종 계급의 차이에 의한 타

자들 외에도 테크놀로지 교육 인권에 대한 접근권의 차

이로 생겨난 타자들, 유전공학과 인공지능과 정보기술 

같은 첨단 기술과학의 발달로 수많은 타자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9]. 여기서는 인간-아닌 타자, 즉, 유전

공학적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기계적, 기술적 존재들도 

포함된다. 기계 및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지만, 그 동시에 새로운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한다[11].

이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변화하는 시대가 일으

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대 휴머니즘의 한

계로서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서, 포스트휴먼 주체로서 

인간을 재정의해야 한다. 브라이도티가 강조하는 주체

성은 새로운 주체 이론으로 다수의 타자들과의 관계에

서 생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녀는 휴머니즘의 

한계에서 벗어난 타자뿐 아니라 인간종 중심주의와 대

립되는 타자들과의 비위계적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주

체 이론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을 주장하는 것이다.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조건의 생명 물질을 생기

적이고 자기조직적인 물질인 “조에”(zoe)라고 보고 이

러한 “조에 중심의 평등주의”를 강조한다[10]. 이는 일

원론적 철학과 맞물린다. 일원론은 어떤 대립 원리들을 

극복하고, 생기적인 물질들을 하나로 조합하는 것이다. 

분리된 종과 범주를 가로질러서 연결하는 횡단적 힘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안에서의 주체는 “확장된 

자아의 체현된 구조”, “자아문화 연속체”, ‘관계적이고 

횡단적인“ 등의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9].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주체성 개념의 핵심은 ‘차

이’와 ‘비일자성’에 있다. 우리 시대의 생명공학과 유전

공학 기술 등으로 체현된 주체들의 분류에 있어 개념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들이 만들

어내고 있는 혼종적 현상들은 표면적으로는 경계를 흐

리지만, 그 속에 선진 자본주의는 기술들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여성, 동식물, 유전

자 등을 상품화하여 착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

간과 인간 아닌 동물 등의 타자들과 하나의 연속체로 

재배치되었음을 의미하며, 브라이도티는 이를 차이를 

만드는 이분법에서 리좀학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한다

[10]. 리좀은 연결접속으로 어떠한 지점들과도 연결될 

수 있어 이질적인 것들을 결합하고 새로운 이질성을 만

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형태들과 횡단적으로 

접속하면서 차이를 수용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지속적

으로 생성해낸다. 이러한 점은 이분법적 차이들을 흐리

기는 하지만, 권력차이들을 해결하지 못하며, 권력을 여

러 방식으로 재생산해낸다. 

일자(一者)는 세계 그 자체가 하나라는 의미이며 모

든 것을 하나로 보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자기 외

에 어떠한 타자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게 된다. 이 때

문에 그녀는 ‘비-일자’를 내세우고 그에 따른 ‘차이의 철

학’과 ‘복수성의 철학’을 펼치게 된다[9]. ‘하나’라는 개념

은 ‘차이’ 즉 사물의 잠재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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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차이화’는 경

계를 흐리는 것에 혹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이

다. 다만, ‘차이’라는 개념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의 제거

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이 만든 타자들과의 부정적

인 유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이화의 고전적 의미를 

제거하고 횡단적 상호 접속과 관계성에 기반을 둔 포스

트휴먼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9]. 차이화는 

“포스트휴먼 주체를 구성하고 그에 맞는 탈-인간중심적

인 윤리적 설명책임의 형식을 발전시킨다고 강조했

다”[10]. 이러한 주체 구성은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다양

한 타자들과의 긍정적인 유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녀는 긍정적인 유대를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방법

론적 측면으로 ‘-되기’ 개념을 들뢰즈와 가타리(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에게서 가져온다. ‘-되

기’는 새로운 관계의 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한다. 비인간적 존재들인 다양한 타자들과의 상호

의존성을 공감하고 수용하면서 인간도 재정의가 필요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조건

을 새로운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항해 도구로 본다. 

3. 포스트휴먼 감수성과 미술교육

감수성이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다. 감수성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

서 이해의 측면을 바탕으로 한다. 마음으로 느낀고 받

아들인다는 것은 ‘감정이입’과도 연결된다. 특히 새로운 

세계와 마주했을 때, 그 관계성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몰입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도 매우 필요하다. 포스

트휴먼 주체는 모든 존재가 주체로서 상호작용하며 관

계 맺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에 인간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생태적 환경 속

에서 포스트휴먼 존재들과의 관계맺음과 타자에 대한 

공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감수성은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정보공학과 생명공학 등 

다양한 기술에 의해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인공생명 

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포스트휴

먼 존재들을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이다. 또한, 이러한 관

계망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포스트휴먼 주체성을 형성

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은 시대의 패러다임을 종합하고 통찰력 있게 가

장 잘 반영한다. 미술가들은 미래와 우리의 정체성을 

구상하는 외교관=번역가로서의 역할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3]. 따라서 현실보다도 미술작품을 통해서 포스트

휴먼 시대를 일고 느끼며 통찰할 수 있다. 현대의 미술

가들은 생명과학, 의학, 기계와 보철신체, 유전자 공학 

등을 작품에 드러내어 이러한 것들이 가져오는 신체와 

정체성, 인간과 비-인간, 타자의 문제들을 탐색하기도 

한다[12]. 기술에 의해 달라진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

술을 가져오고 그에 대한 논쟁을 제기한다. 이러한 미

술의 흐름은 인간의 신체뿐 아니라 소수자성, 동물과 

식물,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와 관련된 광범위한 포스트

휴먼 등 다양한 이슈를 제공한다[12].

정윤경은 포스트휴먼 감수성을 개발하는 교육이란, 

교육의 초점이 인간 이익의 증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고양에 관한 관심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13]. 브라이도티는 생명을 인간을 넘어 발생적이고 역

동적인 힘인 ‘조에’로 본다. 이는 생명을 이원론적인 존

재가 아닌 일원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며, ‘생기론적 

유물론’으로 바라보는 접근방식이다. 생기론적 유물론

은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브라이도티의 포

스트휴먼 감수성의 핵심이다. 이러한 포스트휴먼 감수

성을 함양하기 위해 ‘-되기’의 방법을 미술교육으로 끌

어들여 활용하고자 한다.

4.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이 반영된 미술작품 사례 분석

4.1 작품 사례 분석기준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주체 모델을 탈-인간중심

주의적 조건의 토대로 모색하였다. 그녀는 세 가지 실

험을 통해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

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브라이도티가 제

시한 것이 ‘동물-되기’, ‘기계-되기’, ‘지구-되기’이며 이 

세 가지 ‘-되기’ 분석 기준에 따라 미술작품 사례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것은 포스트휴먼 주체를 이해하고 새로

운 관계성를 성찰하여 포스트휴먼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미술교육에서 활용가능한 작품 사례가 될 것이다.

‘동물-되기’, ‘기계-되기’, ‘지구-되기’라는 개념은 브

라이도티가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개념에서 가져 

온 것이다. 고전 철학에서는 세계를 초월적인 일자(一

者)와 다자(多者)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들뢰즈는 세계

를 일자와 다자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을 비판하며, ‘존

재의 일의성’을 주장한다. 이는 일자와 다자가 존재론적

으로 하나이면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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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일자가 여러 다자들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일자

는 다자들에 의해 ‘표현’된다는 것이다[14]. -되기 개념

은 ‘표현’을 통해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통합하는 실천

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술 작품에

서 ‘동물-되기’를 내용으로 하여 동물의 특성을 파괴하

고 변형하여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게 되면 이러한 파괴

와 변형이 ‘표현’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브라이도티는  제안하는 것은 

‘낯설게 하기’ 전략이다. 그녀가 강조하는 탈인간중심적 

선회는 주체에게 스스로에게서 벗어나서 자신의 위치

를 재설정하라는 것이며 이것의 최선의 방법은 비판적 

거리를 두는 ‘낯설게 하기’ 전략이다[10]. 이것은 일원

론적 개념이며, 정치적으로 ‘하나’가 여럿을 폭력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

한 접근 방법은 생명을 발생적이고 역동적 힘인 ‘조에’

로 보는 것이다. 

4.2 작품 사례 분석

4.2.1 동물되기

인간에게 동물은 언제나 익숙하며 가깝고 필요한 타

자다. 그러나 브라이도티는 동물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친밀함은 위험으로 가득한 것이라 한다. 브라이도티는 

루이스 보르헤스(Louis Borges)의 말을 빌려와 동물을 

세 집단으로 제시하는데, 첫째, 동물과 친밀하게 같은 

소파에서 함께 있는 ‘오이디푸스적 관계’, 둘째, 소비되

는 동물의 ‘도구적 관계’, 그리고 셋째, 이국적이거나 공

룡처럼 멸종한 어떤 자극적인 인포테인먼트 대상들인 

‘환상적 관계’가 그것이다[10]. 오이디푸스적 관계에서

의 인간과 동물은 평등하지 않고, 인간이 동물을 포함

한 타자들의 신체에 습관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소비하

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이다. 동물은 그동안 

인간에게 식용 고기로 먹히고, 뼈나 가죽은 물건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의 생명을 위한 과학 실험의 대상으

로 존재해 왔다. 작금의 자본주의는 모든 인간 외의 다

른 종을 거래하고 쓰다 버릴 수 있는 신체로 취급한다. 

브라이도티는 탈인간중심주의라는 측면에서 이원론

을 버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있는 조에평등성을 주장

한다. 그녀는 우리 시대의 인간과 동물 사이의 잔인한 

모순과 권력 차이를 인식하고, 포스트휴먼 조건이 이러

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전망할 윤리적 필요성

과 가능성을 가진다고 강조한다[15]. 질적 전환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동물-되기’의 열린 실험으로 주체성

에 대해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야한다. 

Fig. 1. Art Orienté Objet, <May the horse live in 

me>, 2011

‘동물-되기’에 적합한 미술작품 사례로 오리앙테 오

브제(Art Orienté Objet)와 패트리샤 피치니니

(Patricia Piccinini)의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아르 오

리앙테 오브제는 브누아 망쟁(Benoît Mangin)과 마리

옹 라발 장테(Marion Laval-Jeantet)이라는 두 작가가 

속한 그룹이다. 이 그룹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비

디오, 사진, 설치, 오브제 등의 형식으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하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 

Fig. 1의 <말이 내 안에 살기를> 퍼포먼스는 탈인간중

심적인 시각에서 인간과 동물 간의 경계를 해체하고 있

다. 라발 장테는 석 달간 40마리의 말의 혈장을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수혈하는 퍼포먼스

를 진행한 후 말 다리 형태의 보철을 끼고 말과 함께 공

간을 걸으면서 말과 교감을 시도한다. 수혈하고 20분 

후가 되면 말의 세포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켄타우로스

적 신체의 피를 뽑아 냉각시켜 전시한다. 그녀는 퍼포먼

스 후 열이 나기도 했고, 일주일 이상 지속된 발작이 오

기도 했으며 강한 식욕이 생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말의 강한 힘을 신체적으로 느끼는 경험이 있었다고 한

다[16]. 말과 함께 걷는 행위는 수단으로서의 존재가 아

닌 동물 그 자체를 존중하며 교감하는 종간의 상호관계

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도는 “종들 사이의 장

벽을 확립하는 전통적 개념들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작가의 말에도 잘 

담겨있다[16]. 작가는 ‘동물-되기’ 과정을 통해 기존의 

신체가 해체되고 복잡성, 다양성, 혼성성을 가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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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인간종중심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종의 혼

합은 인간과 동물의 위계를 반성하게 되 고 생명중심의 

평등주의, 조에를 중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Fig. 2. Patricia Piccinini, <The Young Family>, 2002

패트리샤 피치니니의 작품 Fig. 2의 <젊은 가족>은 

어딘지 모르게 동물과 인간이 혼종된 비인간 존재를 나

타내고 있다. 가축의 모습이면서도, 눈, 팔과 손, 다리와 

발, 피부 주름에서 인간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젖을 빠

는 새끼 세 마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감정이 있어 자

의식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피치니니는 공감에 관심

이 있다. 그의 작품에는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장치들이 

있다. 작품 속 비인간적 존재는 가족을 보살피는 모성애

를 보여 주는데, 이는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한, 하이퍼리얼리즘적 특성은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해

주며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실재하는 것으로 표현함으

로 감정적 동요를 일으킨다. 이러한 작품은 브라이도티

가 강조하는 인간과 동물의각각 ‘본성’을 혼종화하고 변

화시킴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간지대를 드러내는 

변형과 공생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2.2 지구되기

브라이도티가 주장하는 ‘지구-되기’는 지구행성적 관

점으로의 탈-인간중심주의적 선회이다. ‘지구-되기’는 

인류세 시대에 들어섰음을 자각하고 기후변화와 생태 

문제,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전면으로 가

져오는 것이다[15]. 인류세란 인간이 하나의 생물학적 

종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지구 전체에 영향력을 주

는 지질학적 세력임을 의미한다. 플라스틱이나 콘크리

트, 알루미늄 등의 새로운 물질이 퇴적층에 쌓이므로 

‘기술화석(technofossils)’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기

후 변화에 따른 탄소, 질소, 인 순환의 변동과 해수면의 

높이 상승이 일어났다[17]. 인류세는 인류의 위기로 인

식되면서 인간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이 요구되

고 있다. 서구에서 자연은 늘 인간의 ‘대상’이었으며, 이

원론적으로 인간과 대립되는 타자로 인식되어 왔다. 인

간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자연은 인간의 전유품으로 인

식되어 왔으며,  상품화되어 왔다. 필요나 요구에 의한 

사용가치의 충족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자본 축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브라이

도티는 사유에 지구중심적 차원을 포괄하여 인간과 자

연을 구별하던 것을 버리고 지구를 중심에 두는 주체성

의 틀과 영역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술이 자연을 파괴했다는 기술혐오 관점은 도

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과 인공적인 것을 분리하

는 이분법적 태도로 보았다. 그는 기술 인공물과의 관계

를 친밀하고 가까운 것으로 재개념화해야 하며, “우리는 

주체를 인간과 우리의 유전자적 이웃인 동물과 지구 전

체를 포괄하는 횡단체로 시각화해야 하며, 이해할 수 있

는 언어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10]. 이

는 탈-인간중심주의 입장에 서서 비판적 지성의 도구들

과 더불어 상상력의 자원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인간-자연을 통합적으로 보는 브라이도티의 ‘조에 

중심의 평등주의’와 ‘지구-되기’ 개념은 우리가 지구 또

는 자연을,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다시 보아야 할 것인

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18]. 

Fig. 3. Ken Goldberg, <Ballet Mori>, 2006 

‘지구-되기’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작품은 

Fig. 3의 켄 골드버그(Ken Goldberg)의 <발레모리>이

다. 이 작품은 지진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진계에 의해

서 측정 된 실시간 지구의 소리를 음악으로 만들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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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가 그 음악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발레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지구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생동적인 존재

이며, 그동안 타자였던 ‘자연’이라고 불리는 지구가 살아

있는 매체로서 주체성을 가지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작

품이다.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지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맞춰 인간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인간과 지

구가 공존하며 교감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Fig. 4. Pinar Yoldas, <Stomacymus>, 2014

다음 작품은 Fig. 4의 피나 욜다스(Pinar Yoldas)의 

<스토막시무스>이다. 인류세 시대의 지구적 차원의 환

경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시스템이 인간 문화에 의

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시각화한 작품이다. 

피나 욜다스는 자본주의적 욕구와 소비행동이 축적

된 장소로서 북태평양의 약 5000km²면적의 플라스틱 

폐기물로 된 쓰레기 섬에서 영감을 얻어 <과잉 에코시

스템(Ecosystem of Excess)>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 그녀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플라스틱

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들 그리고 플라스틱에 들어간 

각종 화학 물질를 걸러낼 수 있는 신장을 제시한다. 또

한, 플라스틱을 먹는 조류를 위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진화된 특수한 입과 특수내장 및 방광들을 제

시한다. 더 나아가 진화된 기관을 가진 생명체들을 보

여준다. 그녀는 플라스틱 풍선을 섭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북이 사례에서 풍선을 먹어도 그것을 다시 수축

시키고 팽창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풍선 거북이라는 진

화된 생명체들을 보여주고 있다. <과잉 에코시스템> 프

로젝트는 전 지구가 초래한 상황을 현실감 있게 시각화

하여 관객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마주 보게 해 준

다. 이러한 작품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여 행동의 변화까지 이르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 탈-인간중심적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변화되고 있는 생태계 속에서 타자들과의 공

존을 생각하게 한다. 

4.2.3 기계-되기

유전공학과 정보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간과 기술적 

타자의 관계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다. 기술의 문제는 

탈-인간중심주의를 불러일으키며, 자연적인 것과 인공

적인 것, 유기체와 비유기체, 전자회로와 유기적 신경 

체계 같은 구조적 차이나 존재론적 범주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브라이도티는 생기론

적 관점으로 기술로 매개된 타자를 보자고 주장하며  

‘기계-되기’를 제시하는데, 이는 어떤한 수단이나 기능

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유희적인 즐거운 관

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계-되기’는 주체를 다수의 

타자와 유대를 맺고 기술로 매개된 지구환경과 융합하

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10]. 앞에서 다룬 ‘동물-되기’, 

‘지구-되기’의 예술에서 기술을 매개로 타자들과 관계 

맺고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종들과 횡단하며 상호의존하는 생기론적 윤리를 유지

할 수 있다. 주체성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생성적 주체

화이다. 과타리는 기계나 기술적 타자까지 자기생성이 

가능한 범주로 본다. 자기생성적 주체화는 살아있는 유

기체이며, 자기를 조직하는 시스템인 인간과 비유기적 

물질인 기계 둘 다를 설명한다[10]. 생명과정은 창발성

과 자기조직화, 자기조절 시스템으로 설명된다. 기계 생

명 또한 부품처럼 작은 단위체들이 모여서 작동할 때 

창발적인 힘을 가지고 집합체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나 합성생물학 등을 통해 만들어진 유사

생명과 인공생명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런 인공적 생명들은 자연의 생명과의 경계를 흐린다

[18]. 자기생성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생명의 의미

가 결정되는데 과타리의 자기생성은 유기물질과 기계

적인 인공물을 연결함으로써 기계를 지능적이기도 하

고 발생적이기도 한 것으로 본다. 기계의 자기생성으로 

세계를 탈-인간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계-되기’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작품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 대한 묻는 Fig. 5 노진아의 <진

화하는 신, 가이아>이다. 이 작품은 얼굴부터 가슴까지

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대한 로봇 작품으로 가

슴 아래부터는 혈관을 연상시키는 나뭇가지 형상이 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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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이아 시스템

은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단어를 조합하고 유추하여 같은 

답이 반복하지 않도록 답을 여러 개 배치해 둔다. 그리

고 관객의 실제 질문과 비교하여 답을 출력한다. 가이

아는 전시기간 동안 3000문장에 달하는 대화를 관객과 

나누었으며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 

Fig. 5. Jina Roh, <An Evolving GAIA>, 2018

작가는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이 제시한 

‘가이아 이론’을 차용하였는데,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의 

대지의 여신으로 가이아 이론은 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과 대기, 암석, 해양, 지질 등의 모든 물질적 

부분들이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며, 인간 또한 특별한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저 공동체의 일부분임을 

말하는 것이다[19].  이러한 이론을 차용하여 작품 속 

가이아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해보고, 무생물인 기계를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

용이 가능한 자기생성적 주체임을 생각하게 만든다. 가

이아와 관객과의 대화 중,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살

고 있잖아. 당신은 이미 사이보그라는 생각을 한 적 있

는지?”, “인간은 사이보그야. 인간이 도구를 쓰기 시작

한 이래로 계속 사이보그였었고, 지금은 점점 기계화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나와 다를 바가 없어지고 있

지. 우린 왠지 참 많은 점이 닮아 있군, 당신이랑 나랑 

말야.”라고 가이아가 말한다[19]. 이러한 대화는 ‘인간

의 기계화’와 ‘기계의 지능화’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와 생명의 존재론적 범주는 무엇인지 생각

하게 한다. 

Fig. 6. Eduardo Kac, <A-Positive>, 1997

기계-되기’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두 번째 작품은 

Fig. 6의 에두아르도 칵의 작품 <A-양성(A-Positive)>

이다. 그는 바이오봇이라는 기계와 인간의 공생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투명한 튜브를 통해 신체적

으로 연결하였다. 바이오봇은 인간의 혈액을 받아들여 

혈액의 산소를 추출하여 에너지원으로 쓰고 인체에 포

도당을 공급하여 정맥을 통해 인체는 포도당을 받아들

인다. 이 작품은 로봇을 인간의 도구로서 보여주는 것

이 아니라 기계적 존재와 상호작용하며 공생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는 기술이 몸에 근접해있고, 

몸속으로 얼마나 깊이 침투해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기계를 종속적인 관계로써 받아들이는 수 없다

고 말한다[20]. 즉 <A-양성>을 통해 기계와 인간의 새

로운 공생적 관계를 고민하도록 한다.

  

5. 결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포스트휴먼적 존재들의 

등장은 인간중심적인 근대 휴머니즘에서 탈피하여 인

간 아닌 존재들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성찰의 필요하

다는 인식론적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성찰을 위해서

는 주변 세계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포스트휴먼 

감수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포스트휴먼 시대를 사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미술작품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미술작품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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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에 포스트휴먼 시대를 성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텍스트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포

스트휴먼 감수성 함양을 위해 미술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술작품들을 제시하여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

다. 이 연구는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주체성 모델을 

분석의 틀로 선정하였다. 브라이도티의 이론은 포스트

휴먼의 여러 담론 중 비판적 휴머니즘에 속하며 비판과 

함께 창조성을 갖춘 행동주의의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

는 장점을 가졌지만 서양 백인 남성주의의 탈피를 주장

함에도 그 근거 이론들이 들뢰즈, 푸코 등의 서양 남성 

철학자들을 크게 의지하고 있으며 그녀의 여성주의는 

포스트휴머니티가 가지는 중용적인 틀을 가지지 못한

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차후 포스트휴먼 연구에서는 동양철학과 미학에서

의 근거이론을 보충 종합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극

복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미술교육 내용과 교육적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 

제언하는 바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먼 감수성

을 함양을 위해 미술작품들을 활용한 융합교육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먼 사유를 담은 미술작

품들은 다양한 영역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융합과 탈경

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교육으로 적합하다. 작

품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기술적,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

라 사회문화적, 윤리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서 작품

에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작품을 

활용한 융합교육이 이 시대에 대해 더 넓고 깊은 이해

를 바탕으로 사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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